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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에서 행해지는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을 세계무형문화유산▲

으로 지정한 유네스코는 영등굿에 삶의 터전인 바다에 대한 제주도민의 존경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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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있어 내륙 지역과 빛깔이 다른 숱한 문화유산 낳아

파도소리 듣듯 무심히 지나쳐온 해양유산 보배처럼 꿰어야

제주기행문 남명소승 을 남긴 세기 선비 임제가 읊은 한시에 이런 대목이 있다 큰 바다 망' ' 16 . '

망히 하늘과 맞닿았는데 온 고을의 백성과 만물은 거기에 두둥실 떠있구나 제주를 유람했던 .' 

임제는 섬이 주는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다 제주바다의 파도소리가 밤낮으로 하루종. 

일 물결소리 내며 성 을 흔든다고 했다 제주 사람들은 심상으로 듣지만 객지 사람의 심사는 ( ) . 城

뒤숭숭하다면서.

바다를 떼어놓고 제주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섬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바다가 있다 파. . 

도 소리와 함께 눈을 뜨고 잠을 청했던 제주 사람들은 바다에도 밭을 뒀다 화산섬 거친 땅에. 

서 먹을 거리를 키워냈듯 바다밭을 드나들며 일상을 이어갔다 바다에서 아이들이 자랐고 생. , 

의 한 고비를 넘겼다. 

삶의 터전인 바다에 대한 존경 표현# 

지난해 표류의 역사 제주 에 이어 다시 제주바다로 눈을 돌리고자 한다 유배인이 눈물을 머' , ' . 

금고 건넜던 바다 바람을 타고 낯선 땅의 사람들을 데려온 바다에만 까닭이 있는 것은 아니, 



다 바다는 그 너른 품처럼 수많은 사연을 낳았다 해양문화유산을 찾아서 바로 그 제주사람들. . ' '

이 바다에 뿌려놓은 이야기를 좇는 일이 될 것이다. 

제주 바다에 흩어진 숱한 유무형의 유산들은 곧 제주의 역사를 말해준다 어머니와 아버지 할. , 

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그 너머 오래전 사람들의 삶이 짠내음나는 해양 유산에 담겨있다. 

년 세계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이름을 올2009

린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유네스코는 칠머리당영등. 

굿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 "

주칠머리당영등굿은 제주도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구현시키고 삶의 터전인 바다에 대한 제주도민들

의 존경의 표현이다 제주는 바다가 있었기에 내." 

륙 지역과 빛깔이 다른 문화유산을 탄생시켰다. 

제주엔 소곰빌레 가 있다 소곰은 소금을 빌레는 ' ' . , 

드넓은 암반 지대를 뜻하는 제주어다 제주는 소금. 

이 귀한 지역이었다 옛 사람들은 바다에서 소금을 . 

구했다 바닷물을 길어다 부은 뒤 햇볕과 바람에 . 

수분을 증발시키는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 소금을 

얻었다 모래 소금밭 돌 소금밭 등 크게 두 가지 . , 

방식으로 소금 제조가 이루어졌다. 

해안가의 물통은 어떤가 용천수는 식수가 되기도 . 

하고 빨래나 목욕용으로 쓰였다 제주의 여인들은 , . 

어릴 적부터 물허벅을 지고 물통에 가서 용천수를 길어 날랐다 한 평생 중산간에 사는 제주 . 

여인이 져나른 물의 양을 합치면 여톤에 이르고 그 거리는 지구 몇 바퀴를 돌고 남는다는 1000

말이 있다 바다는 때때로 고통의 다른 이름이었다. .

마을 포구에는 등대가 있다 흔히 도대불 로 부르는 옛 등대다 일제강점기 해안마을에 등대가 . ' ' . 

여럿 세워졌다고 알려졌는데 방사탑형 굴뚝형 등 그 모양이 각기 다르다 고기잡이 나간 배가 , . 

해질 무렵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등대에 불을 켜놓았다 비바람속에도 바닷길을 향해 자그만 등. 

대불을 피워올렸던 제주인들의 마음을 기억할 때다.

돌로 쌓아놓은 성 도 있다 바다를 이용해 침입하는 적들이 상륙하기 좋은 지형이 많은 제주( ) . 城

에서는 예로부터 해안에 방어벽을 만들었다 환해장성이다 돌그물도 보인다 밀물과 썰물의 차. . . 

이를 이용해 고기떼를 가둬놓고 잡을 수 있게 조성된 곳이다 지역에 따라 원 개로 불린다. , .

해녀의 공동체 문화와 인연이 깊은 불턱도 남다르다 마을마다 차이를 보이는 자리돔 잡는 기. 

술 미역을 캐는 방법에도 바다를 헤치고 살아가는 제주 사람들의 생애가 배어난다, .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에 복원된 옛 등대▲

도대불( ). 



속도 더딜뿐 하나둘 옛 모습 잃고 있어#

이들 유적만이 아니라 제주 바다는 더 많은 유산을 낳았다 하지만 세월의 변화를 겪으며 이들. 

의 상당수는 옛 모습을 잃었다 옛 등대만 해도 몇 군데 남아있지 않다 북촌리 고산리 김녕. . , , 

리 우도 서귀포시 대포동 보목동 등에서 그 얼굴 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다 소금밭 물통 환, , , ' ' . , , 

해장성 등도 크게 다르지 않다 포구를 보수하면서 없애버렸다 해안도로를 내면서 두 동강 나. . 

거나 원형이 바뀌었다 환해장성처럼 제주도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속도. 

가 더딜 뿐 이들 유산은 지금 가쁜 숨을 쉬고 있는지 모른다, .

해양문화유산을 찾아서 는 바다가 빚어낸 제주섬의 의미있는 자원을 독자들에게 선보이는 지' '

면이지만 그것들이 사라져가는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도 될 것 같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 . 

더 늦기 전에 파도소리로 뒤덮인 해양문화유산 하나하나에 얽힌 스토리를 끌어내는 일이 필요

해보인다. 

바다는 우리사는 곳의 할을 거뜬히 차지한다 수만년간 인류가 밟고 서서 지배 해온 육지에 7 . ' '

비할 수 없을 만큼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다다 혹자는 말한다 육지는 더 이상 삶의 공간. . , 

생명의 공간일 수 없다고 지구 표면적의 가 넘는 바다야말로 새로운 공간이요 자원이요. 70% , , 

산업이요 생명이라고 바다는 곧 미래다, . . 

근래 해양문화유산을 돌아보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옛 등대를 다시 세우고 돌그물을 손질하. , 

는 마을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복원 방식을 두고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지만 해양콘텐츠 개. 

발이 다양하지 못한 지역 현실에서 이들의 작업은 새삼 풍부한 바다 유산에 주목하게 만든다. 

섬이라는 특성으로 일찍이 해양도시의 면모를 갖췄으면서도 제주 지역에 흩어진 해양문화유산

에 대한 조명은 부족했다 파도소리에 심상했듯 바다에 서면 종종 눈에 걸리는 소곰빌레 옛 . , 

등대 모래밭 물통 환해장성 등을 무심히 지나쳤다 바다가 있어 제주문화유산이 한층 풍성해, , , . 

졌음을 오래도록 잊고 지냈다 해양문화유산을 찾아서 를 통해 그 망각의 시간을 기억의 역사. ' '

로 되돌려놓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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